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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가구 주택, 장마철 걱정없도록… 서울시 '안심집수리' 469가구 36억 지원

- 시, ’25년 안심집수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, 상반기 469가구 최종 선정

- 노후 저층주택 안전·에너지 개선 36억 3천만 원 지원…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

- 단열·방수·창호·설비, 성능개선 등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 취약가구 복지 개선

□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,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

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‘안심집수리’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

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.

□ ‘안심집수리 보조사업’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%,

최대 1,200만 원까지 지원한다.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

선을 위한 단열·방수·창호·설비 등 수리와 침수, 화재 등의 안전시설

설치다.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

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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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

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,

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’24년에는 취약가구, 반지하 등 저층주택 1,028건에 총 77억 9천

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.

□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

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.

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

품질도 확보했다.

□ 아울러,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개량을 위해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

‘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사업’을 통해 올 상반기에 34건, 12억 5백만 원을

지원했다.

□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심의를 거쳐 안심집수리 보조사업과 융자 지원

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만큼

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

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며 “집중호우와 장마철 태풍 등

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

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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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4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정비 전후

▶ ▶

창호 정비 전 창호 정비 후 창호 정비 전 창호 정비 후

▶ ▶

주방시설 정비 전 주방시설 정비 후 옥상 방수 전 옥상 방수 후


